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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청장, 광복의 역사 함께한 고려인동포 선조 
기리고, 후손들 삶 살펴...

- 재외동포청장, 광복절 앞두고 망향의 동산 참배 후 충남 지역 고려인동포 간담회
- 아산시장 만나 고려인동포 정착 현안 및 중앙-지방 협력방안 논의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국내 체류 동포 지원 강화)

□ 재외동포청 김경협 청장은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한 고려인동포 선조들의 헌신을 되새기고, 고국으로 돌아온 후손들이 

겪고 있는 정착의 어려움을 살폈다.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3일 김 청장이 충남 지역을 찾아 국립 

망향의 동산을 참배하고, 국내에 정착한 고려인동포들을 만나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ㅇ 김 청장은 먼저 망향의 동산을 찾아 해외에서 생을 마친 재외동포 

영령들을 추모하고, 고국과 동포사회를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뜻을 기렸다.

※ 국립망향의동산은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국을 떠나 망국의 서러움과 갖은 

고난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숨진 재일동포를 비롯한 해외동포 영령들의 안식을 위해 

조성된 곳임. 일본 위안부 피해자, 재일학도의용군, 사할린영주귀국자 등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었다가 돌아오신 분과 무연고 동포들의 안신처이기도 함 

 ㅇ 고려인동포는 일제강점기 연해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며 조국의 광복에 힘을 보탰다. 이후 강제이주 등 고난의 시절을 

겪었으며, 오늘날 많은 고려인동포와 후손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다.

□ 이어 김 청장은 대한고려인협회 충남지부 관계자와 충남지역 고려인동포들을 

만나 고국에서 생활하며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ㅇ 참석자들은 ▲ 국내 체류와 정착과정의 어려움, ▲ 한국어 교육과 자녀 교육, 

▲ 취업·직업교육, ▲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통합 등 고려인동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했다.

 ㅇ 김 청장은 “고려인동포 선조들은 나라를 잃었던 시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보탰고, 그 역사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와 맞닿아 있다”며 “광복

절을 맞아 선조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온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피는 것도 국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ㅇ 간담회에 참가한 귀환동포들은 비자, 영주권, 건강보험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과 함께, 지역 내 동포들이 생활 및 정착에 대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동포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기도 했다.

□ 이후 김 청장은 오세현 아산시장을 만나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간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ㅇ 동포청은 국내 귀환동포의 실질적인 정착이 실제 생활공간인 지역

사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아산시와의 논의를 계기로 지역 특성과 동포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기반 정착지원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충남지역 국내 귀환 고려인동포 민생현장 방문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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